


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.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
법학자들은 '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
'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. 그런데 그들은 "백성이 소동을 
일으키면 안 되니, 명절에는 하지 말자" 하고 말하였다. 
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
때에,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, 한 여자가 매우 값진 
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, 그 옥합을 깨
뜨리고,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. 그런데 몇몇 사람
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. "어찌하여 향유를 
이렇게 허비하는가? 이 향유는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
아서,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!" 그리
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.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. "
가만두어라. 왜 그를 괴롭히느냐?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
을 했다.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, 언제
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, 그들을 도울 수 있다. 그러

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. 이 여자
는,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. 곧 내 몸에 향유를 
부어서,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. 내가 
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온 세상 어디든지, 복음이 전
파되는 곳마다,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, 사람들이 
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."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
인 가룟 유다가,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
품고, 그들을 찾아갔다.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
하여,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. 그래서 유다는 
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.

○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 
●하느님께 감사합니다.

 12편
1 주여! 도와 주소서. 믿음 깊은 자 한 사람도 없으며 ◯ 
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
2 입만 열면 남 속이는 말이요, 입술을 놀려 간사한 말을 
하고 ◯ 속다르고 겉다른 엉큼한 생각뿐입니다.
3 주여! 간사한 모든 입술 막아 주시고 ◯ 제 자랑하는 
모든 혀를 끊어 주소서.
4 저들은 말합니다. “혀는 우리의 자랑, ◯ 제 혀로 말하
는데 누가 막으랴?”
5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“없는 자 짓밟히고 가난한 
자 신음하니, ◯ 나 당장 일어서리라 그들이 갈망하는 구
원을 베풀리라.”
6 주님의 말씀이야 진실된 말씀, ◯ 흙 도가니에 일곱 번 
녹여 거른 순은과 같습니다.
7 주여! 우리를 지켜 주소서. ◯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
를 끝까지 보살피소서.
8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◯ 더러운 자들이 판을 
칩니다. 
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◯ 처음과 같이 지금도 
그리고 영원히, 아멘.

 13편
1 주여! 언제까지 나를, 영영 잊으시렵니까? ◯ 언제까지 
나를 외면하시렵니까?
2 밤낮없이 쓰라린 이 마음,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
합니까? ◯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봐야 합니
까?
3 주, 나의 하느님, 굽어 살피시고 대답해 주소서. ◯ 죽
음의 잠, 자지 않도록 이 눈에 빛을 주소서.

4 원수들이 이겼다고 뽐을 내며, ◯ 적들은 기뻐하며 날뛸 
것입니다.
5 나는 주님의 사랑만을 믿습니다. ◯ 이 몸 건져 주실 줄 
믿고 기뻐합니다.
6 온갖 은혜 베푸셨으니 ◯ 주님께 찬미드리리이다.
7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오리니: 잡혀 간 당신 백
성을 주께서 데려 오실 때, ◯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
엘은 기쁘리라.
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◯ 처음과 같이 지금도 
그리고 영원히, 아멘.

 14편
1 어리석은 자들, 제 속으로 이르기를 ◯ “하느님은 어디 
있느냐?”말들 하면서,
¶ 썩은 일, 추한 일에 모두 빠져서 ◯ 착한 일 하는 사람 
하나 없구나.
2 주여, 하늘에서 세상 굽어보시며: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 
있는지 ◯ 하느님 찾는 자 혹시라도 있는지 두루 살피지
만
3 모두들 딴 길 찾아 벗어나서: 한결같이 썩은 일에 마음 
모두어 ◯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.
4 언제나 깨달으랴. 저 악한들, ◯ 떡 먹듯 내 백성 집어 
삼키며, 주님은 부르지도 않는구나.
5 하느님께서 옳게 사는 이들과 함께 계시니 ◯ 저자들은 
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.
6 비천한 자들 생각을, 너희가 비웃지만 ◯ 주께서 그들을 
감싸 주신다.
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◯ 처음과 같이 지금도 
그리고 영원히, 아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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